
1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

구』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보험산

업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실적도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

하면서,그 원인을 해외정보 부족에서 찾고 있다.우리나라 보험회사 해외

법인 등의 총자산은 약 8억 달러에 그쳤고,2010년 총수입보험료 대비 해

외매출 비중은 0.22%에 불과하였다.프랑스 AXA,일본 동경해상 등은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진출하였고 해외사업 비중은 20∼7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와 상품,판매채널 등에 대한 규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산업이다.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

와 같은 해외정보의 집적에 소홀한 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의 전문성이나 코리아 프리

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보험산업의 침체 현상은 아

프리카(-11.1%),오세아니아(-9.6%),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에,많

은 신흥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5.8%,아시아에서는 2.8%의 실질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세안 주요국 중 인디아(20.3%),인도네시아(11.9%),태국(6.3%)의 생명보험이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성장하였다.인디아는 저축성보험의 확대,인도네시

아는 해외합작회사의 적극적 투자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은 빠른 경제

성장(평균 9.0%)에 기인한다고 진단하였다.

베트남(12.7%),인디아(5.7%),태국(2.8%)의 손해보험이 최근 5년간 높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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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을 보였다.베트남 손해보험의 성장은 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

과 건설 및 기술보험 부문의 성장,태국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활발한 신상품의 출시,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인디아의 경우 민영화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위와 같이 아세안 각국의 보험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그 성장의 동

기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진출은 각국의

특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이들 국가는 정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

로 안정을 찾은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컨츄리 리스

크(Country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집적과 시장 이해,현지 전문가 육성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해외보험정보센타를 두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첨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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